
지구화학 지도책 국내최초 발간
과기부 , 도별 주요 원소의 분포상태 한눈 파악 … 2003년 완간

우리나라도 <지구화학 지도책>을 갖게 돼 국내 지표환경의 평가와 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.

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지질자원연구원(원장 곽영훈)의 신성천(51세)

박사는 4월25일 지표환경에서 원소별 존재량과 분포상태를 파악하고 자연환경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기본이 되

는 <지구화학 지도책>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.

경기를 비롯해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작된 <지구화학 지도책>은 유엔교육과학문화

기구(UNESCO)와 국제지질과학연합(IUGS)에서 주관한 국제 지구화학 지도 작성 프로그램 의 국제 표준안을 준

수, 1996년부터 4년간의 단기간에 결실을 본 것이다.

<지구화학 지도책>은 국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개 도의 약 1만1000개 1-2차 수계에서 지표환경을 가장 잘

대표하는 하천퇴적물(150마이크로미터 이하)을 채집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됐다.

이로써 <지구화학 지도책> 발간은 2001년 국토 서반부 5개 도에 대한 1단계 발간을 마쳤고, 2003년에는 경남,

경북, 강원도에 대한 발간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.

특히, <지구화학 지도책>은 칼슘(Ca), 마그네슘(Mg), 철(Fe)과 같은 지각내 필수영양원소는 물론 납(Pb), 아연

(Zn), 코발트(Co) 등과 같이 미량의 유해원소까지 총 20가지 원소의 존재량과 분포상태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

있도록 실축척 1:70만으로 편집됐다.

원소별 분포지도를 보면, 1-2차 수계에서 채취한 대표 시료가 반영하는 각 집수분지내 원소의 존재량을 쉽게

파악하는 게 가능하다. 아울러 유해원소가 과다하게 농집되었거나 필수영양원소가 지나치게 결핍된 지역도 쉽게

도출해 낼 수 있다. 또 주요 원소별로 지표환경에서의 거동 특성, 지질분포에 따른 존재량과 이상치에 대한 해석,

광산개발 또는 인위적 오염의 영향 등에 대한 해설도 곁들어 있다.

국내에는 그간 지표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으나, <지구화학 지도책> 발간으

로 다양한 지질단위가 본래 갖는 원소별 자연배경치를 처음으로 설정한 것이다. 이러

한 기준치는 유해성분이 높은 원인이 지질의 자연적인 높은 함량에 기인한 것인지,

아니면 주거 또는 산업활동으로 인한 2차 오염의 영향인지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

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.

이에 따라 한국도 지구화학 지도 완성률이 45%로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 2위이며,

세계에서도 13위권 수준으로, OECD 국가 가운데 선진대열에 자리잡게 됐다.

지구화학 지도(Geochemical Map)는 지표환경에 분포하는 지질물질을 채취해 분석

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소의 존재량과 분포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한 지도로

지구화학 지도 작성에 이용되는 시료와 채취간격은 목적에 따라, 그리고 지질 지형조

건에 따라 하천퇴적물(표사·중사), 하천수, 토양, 암석, 식물 등 다양한 지질매체들이

이용되고 있다.

특히, 지표환경에서의 원소분포를 가장 일관성 있게 대표할 수 있는 다목적 광역 지구화학 지도를 작성하기 위

해서는 국제 표준안에 따르면 1-2차 수계의 하천에 퇴적된 미세하고(150마이크로미터 이하) 가벼운 모래(표사)가

가장 대표성이 높은 시료로 인정받고 있다.

지구화학 지도는 과거에는 유용한 지하자원의 탐사를 위해 주로 이용되었으나, 최근에는 특정원소의 과다농집

또는 이상결핍 등 자연에서의 원소분포의 불균형 현상의 평가 또는 자연환경의 관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.

지구화학 지도는 단성분 이미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, 자연에서 서로 높은 상관도를 가지고 산출되는 특

정 성분에 대해서는 3성분을 조합시켜 작성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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